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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Top-Tier 유럽 OEM의 첫 양산 EV에 대한 기대감 고조 
  

 
 

현재 전기차 시장은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이 80%를 점유하고 있다. 15%를 점

유중인 유럽 메이커 중에는 르노만이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. Top-Tier 유럽 메이커

들도 EV를 생산한 적은 있지만 3,000대 이상 본격 양산한 모델은 없었다. 11월 독일

을 시작으로 출시되는 i3가 첫 양산 EV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

터리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. 

 

 

 전기차 Top3에 도전하는 BMW i3 

 현재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누적판매량으로 보면 닛산리프와 GM볼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

다. 각각 7만대, 5만대 이상 판매했다. 토요타의 Prius PHEV가 3.5만대로 그 뒤를 잇고 

있다. BMW는 공격적으로 연 4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2011년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2년반 동안 누적 1,000대 이상 판매한 25개 차종의 판

매량을 분석해 보았다. 평균 누적판매량은 10,500대(연 4,200대)이고, Top5의 평균은 

35,000대(연 14,000대)에 달한다. BMW i3가 목표의 절반만 달성해도 Top3 진입이 가

능하다. 

BMW i3에 대한 초기 시장반응은 긍정적이다. Top-Tier 유럽 OEM의 첫 양산 EV에 거

는 기대감이 큰 것이다. 2013년 3월 BMW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수백대의 i3 사전

주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. 첫 술에 배부르겠냐 만은 테슬라의 모델S도 첫 주문을 받은 

2009년 1분기 주문량은 500대에 불과했던 점은 상기해 볼 만하다. 

이번 모델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영역이다. 다만, 메이져 유럽업

체가 드디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중요하다. 15%에 불과한 유럽 메이커의 전

기차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이다. 이에 따라 배터리 업

체들의 구도도 변화할 것이다. 산업 초기의 시장점유율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. 현재 

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일본 3사(닛산계열의 AESC, GS Yuasa, 파나소닉)가 50%, LG화

학이 20% 가량 점유중이다. 유럽 전기차의 반격으로 삼성SDI를 비롯한 유럽향 벤더들의 

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다. 

[그림1] BMW i3 vs LEAF vs Volt  [그림2] OEM 소재지별 전기차(HEV 제외) M/S 추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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